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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

‘대구지역 장애부모 정책간담회’ 참석

- “발달·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통한 ‘진짜 대한민국’ 실현”

m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(본부장 서미화)는 오

늘(22일) 오전 11시,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에서 열린 ‘대구지역 장애부모 정책

간담회’에 참석했다.

m 이번 정책간담회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기반을 위

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,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서미화 본

부장을 비롯해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총괄선대위원장,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

연대 사무총장, 김경숙 대구지부장, 홍용표 대구지부 부회장, 허미연 대구지부 사무국

장 등이 참석했다.

m 서미화 본부장은 간담회 이후 “최근 3년간 전국에서 23건의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가 

발생했고, 2022년 대구에서도 어머니가 장애 영아를 살해한 뒤 투신한 사건, 2023년에

는 아버지가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건이 있었다”면

서 “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, 국가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제대로 

지원하지 않고 외면하여 발생한 사회적 참사”라고 힘주어 말했다. 

m 이어 서 본부장은 “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 자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별 

맞춤형 서비스를 비롯한 발달·정신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이 든든하게 전제되어야 한

다”면서 “이재명 후보와 함께 ‘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기반 확립’과 

‘발달·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’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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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조했다.

m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

로 정책간담회를 마련하여, 장애인의 삶과 권리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‘진짜 대한민

국’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단체들과의 정책 연대를 이어갈 계획이다.  //끝//

[붙임1] 대구지역 장애부모 정책간담회 현장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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